
“오늘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   

음란한 세상 음악과 율동이 거룩

한 찬양으로 위장되어 교회에 침투

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

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

한 향으로 드려야 합니다.” 

지난 6월 26일 주일 저녁예배 시 

우리 교회 본당에서 2011년 예능위

원회 헌신예배를 드렸다. 

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‘찬양

을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’(시 

150:1~6)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

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야 

할 것을 당부했다. 

이 목사는 “아무리 화려한 옷을 

입고 고운 소리로 찬양하며, 재능

을 갈고 닦아 아름답게 춤춘다 해

도 육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

않으신다.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

수 없고 천국에 상급으로 쌓이지

도 않는다”고 했다. 

또한 “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

찬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째, 육

을 취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

하고, 둘째, 마음을 영의 것으로 채

우며 셋째,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

아야 함”을 강조했다. 

이날 헌신자 1,113명은 ‘믿음으

로 걸어온 길’이라는 제목으로 본

문 말씀대로 현악과 퉁소, 소고 등 

갖가지 악기를 동원해 한마음으로 

춤추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

돌렸다. 

예능위원회는 예능팀과 성가대, 

솔리스트와 닛시 오케스트라로 구

성돼 있다. 예능팀에는 파워워십팀, 

할렐루야선교단, 천상의 무용팀 등 

총 29개 팀이 있으며, 성가대는 흰

돌(아동), 나사렛(학생), 임마누엘

(청년), 샬롬(장년) 성가대와 금빛 

합창단(여성)이 있다. 그 외 15명의 

솔리스트가 있다.  

우리 교회는 주일예배와 금요철

야예배 시, 성가대 찬양은 물론 예

능팀의 특송 순서가 있다. 이를 통

해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

며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

는다. 

뿐만 아니라 찬양 가운데 치유

되고 문제 해결을 받으며 영적으로 

막힌 것이 뚫리고 심령이 변화되는 

역사를 체험하기도 한다. 

이는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참

석한 ‘2002 인도 연합대성회’, 미국 

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‘2006

뉴욕 연합대성회’, 이스라엘에 복음

을 회귀시킨 ‘2009 이스라엘 연합성

회’ 등 이 목사가 인도한 해외 대형 

집회에서도 입증됐다. 예능팀의 다

국어 찬양과 수준 높은 공연은 성

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중요한 역할

을 감당했다.  

예능위원장 이희진 목사는 “영육

간에 최고 수준을 갖춘 예능위원회

가 되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표

현해낸 적이 없는 ‘천국의 아름다

움’을 구현하며, 세상의 어떤 문화 

예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

기독교 종합 예술 문화를 창조해

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힌 바 있다.

일곱 교회  
에베소, 서머나, 버가모, 두아디라, 사데, 빌라델비아, 라오디게
아…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
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. 

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(2) 
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
신앙생활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단 사상으로 물든 교회와 성
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.   

“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”
제8회 WCDN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
골 손상으로 죽어 가던 아들을 살려 주신 하나님 권능을 소개한 의
사 여상훈 집사와 아들 여해동군의 간증. 

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예능위원회 
천상의 선율이 담긴 찬양과 무용,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
돌리고 있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2011년 헌
신예배를 드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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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예능위원회 헌신예배에서 헌신자들은 찬양을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‘믿음으로 걸어온 길’이라는 곡으로 특송했다(사진 ①). 지난 6월, 3주 연속 특별 은사집회 2부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인도로 예능팀과 전 
성도가 ‘JESUS’를 뜨겁게 찬양했다(사진 ②). 또한 교회 창립 28주년 축하행사(사진 ③)와 이재록 목사 초청 2010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시에도 공연으로 영광 돌렸다(사진 ④). 

“거룩하고 정결한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” 
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세계 기독문화를 선도하는 예능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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